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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우연은 없다

chahn@townnewsusa.com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무제한 고

기 뷔페식당이었다.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는다는 기대

보다는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는 소소한 기쁨이 앞섰다.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둘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종업원이 말했다.“지금부터 90분

입니다. 시간 지나면 나가셔야 해요.”마치 타이머를 켜

놓은 것처럼 말하는 말투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한 사

람은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시간에 

쫓기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무리 무제한 뷔페라고는 

해도 식사에 앞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 말투가 썩 내

키지 않았다. 잠시 후 도착한 친구는 얘기를 듣더니 자

리에 앉기도 전에“그냥 나가자”고 했다. 속이 후련했

다. 우리 셋은 인근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익숙한 맛과 편안한 분위기의 가끔 찾는 식당이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기 좋은 공간. 거기서 

우리는 드디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얼마 지

나지 않아 친구 누님이 들어왔다. 두어 달 전에 다른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하던 누님을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니“곧 동생도 올 거

예요.”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울렸다. 

그날, 누님과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친구가 내 테이블

의 식사비까지 계산했기에 언젠가 신세 갚을 날을 기

다렸었다. 마침 잘됐다. 또 친구에게 줄 선물도 차 안에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 몇 번이나 마음만 있었던 일이

었다. 선물을 차에 싣고도 전달할 틈이 없었다. 마주친 

이 우연 같은 만남. 아니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건 우

연이 아니다.

친구는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6학년 때 같은 반이었

고, 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용한 아이였다. 키가 

컸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 나는 그와 그리 친하게 지

낸 기억이 없다. 그냥 지나간 인연이었는데 놀랍게도 

수십 년이 지나 LA에서 다시 만났다. 그것도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그 두 사람은 같

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가 같은 학교 출신인지조

차 모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 그를 알아보는 바람에 셋

이 모두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거기서부터 인

연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 후로 친구는 해마다 타운뉴스 시무식에 시루떡을 

한 말씩 보내왔다. 직접 만든 식혜 두 통을 곁들여서. 

처음에는 한두 해 하다가 그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덧 20년이 넘었다. 빠짐없이, 변함없이, 해마다 이어져

온 정성. 나는 매번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고맙다는 인

사도, 답례도 제대로 못했던 해가 더 많았다. 이번에도 

그랬다. 바쁘다는 핑계로, 선물은 차에 실어둔 채 시간

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친

구를 마주했다. 밥을 먹던 중 식당 문이 열리고 친구가 

들어서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친구에게 말했

다.“잠깐 나가자. 줄 게 있어.”그리고는 곧장 차로 가서 

그 선물을 전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마음에 

품고 있기만 해도 이뤄진다. 만일 우리가 처음 식당에

서 언짢은 기분 그대로 그냥 먹고 말았더라면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차에 실려 있던 선물도 그대로 

남았을 것이고, 고마운 마음도 또 묵히고 말았을 것

이다.

불쾌한 식당 종업원의 말투 하나가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고, 이 식당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세상이란 게 다 우연의 연속

이야.’하지만 나는 믿는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

남, 모든 상황에는 분명한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다. 

그 순간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필연이 있다. 이는 누

군가의 의도가 아니라, 세상이 보내는 배려인지도 모

르겠다. 인연이 엇갈리지 않도록, 감정이 흘러가지 않

도록, 감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어떤 손길.

그 손길은 때때로 불쾌한 말투로, 때로는 예상치 못

한 장소에서, 혹은 한 사람의 뒷모습에서 시작된다. 그

리고 우리 삶을 살짝 바꿔놓는다. 식당의 작은 식탁

처럼 오랜 인연을 다시 묶어주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인생의 어느 골목길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이 손을 흔

들며 다가올 때, 우리는 말한다.‘우연이야.’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선택과 길의 갈림, 시간들을 생각

해보면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자 운명이며 삶이 

보낸 작고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신호

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진짜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